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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이동) 경험은 1840 년대 이후 중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교통 도구의 출현이 그 중 하나이다. 동시에 여성의 모빌리티는 그 사상이 폐쇄에서 해방으로 

이행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예로부터 장려되어 왔던 ‘ 深 居 閨 閣 ’(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여성의 삶과 

그것을 지탱하는 도덕관은 역으로 여성의 불개화( 不 開 化 )의 근원이라고 하여 비판되기 시작했다. 이를 

대신해 폐쇄상태로부터 해방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칭송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모발리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관시되고 미화되어 여성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발리티에 대한 칭송은 

역사기술 면에 있어서는, 당시 사람들과 학자가 진보와 해방과 같은 현대성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은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자체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식민주의에 의해 지탱되었던 언론패권의 역사적 틀이 있었다. ‘해방’과 

‘억압’의 내용은 그러한 언론패권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만약 그것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고 그 현대성과 

정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중국사회와 여성의 개혁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사상과 사회와의 

사이에 엇갈림이 생겨 여성이 희생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해방’이라는 과제의 

역사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방’된 후 여성은 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여성이 정치적・도덕적·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과 ‘억압’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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